
<내슈빌	선언	Nashville	Statement>	 

   

제 1 항.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언약적, 성적 그리고 출산에 있어 
평생 연합하도록 결혼을 계획하셨음을 선언한다. 이는 예수님과 그의 신부 된 교회 사이에 언약적 
사랑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성, 일부다처 또는 비독점적 다자연애 등의 관계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거부하며, 

또한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의 엄숙한 언약이 아니라 그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순한 계약에 
불과하다는 것을 거부한다.  

   

제 2 항.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이 결혼생활 이외의 정절과 결혼생활 안에서의 충실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어떠한 애정, 욕망 또는 약속이 결혼 전 또는 혼인관계 이외의 성관계를 정당화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것들은 어떠한 형태의 성적 부도덕도 정당화하지 못한다.  

   

제 3 항. 우리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그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는 평등하고 남성과 여성으로서는 뚜렷이 구별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선언한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에게 거룩하게 부여된 차이점으로 인해 그들의 존엄성이나 가치가 불평등하게 
여겨지는 것을 거부한다.  

 

제 4 항. 우리는 거룩하게 정해진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이점이 하나님의 본래 창조계획을 반영하고 
인류의 선과 번영을 의미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그러한 차이가 타락의 결과이거나 극복되어야 할 비극이라는 것을 거부한다.  

   

제 5 항.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생식구조의 차이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자아개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설계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신체적 이상이나 심리적 상태가 여성 또는 남성으로서의 생물학적 성별과 그 성별을 
받아들이는 자아인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정하신 뜻을 취소한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제 6 항. 우리는 신체적 성 발달의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선언한다. 

우리 주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마19:12)”에 대해 인정하고 계시므로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로서 환대받으며, 이미 알려진 
바대로 그들의 생물학적 성별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사람의 생물학적 성별과 관련된 모호성이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순종하며 유익한 삶을 살 수 
없게 한다는 것을 거부한다.  

   

제 7 항. 우리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자아개념은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목적과 구속사역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고 믿음으로 선언한다. 

우리는 동성애 또는 트랜스젠더로서의 자아개념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목적과 
구속사역에 일치한다는 것을 거부한다.  

   

제 8 항. 우리는 동성 간에 성적 매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삶의 순결을 지키면서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풍성하고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우리는 동성에 대한 성적매력이 하나님의 원래 피조물에 대한 자연스러운 선의의 한 부분이라거나 
또는 인간을 복음의 소망 밖에 두는 것을 거부한다.  

   

제 9 항. 죄란 이성애와 동성애 양쪽 모두의 부도덕함을 포함하여 왜곡된 성행위를 함으로써 결혼 
서약에 위배되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방향으로 인도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왜곡하는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부도덕한 성적욕구의 지속적인 패턴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한다.  

   

제 10 항. 우리는 동성애의 부도덕함이나 트랜스젠더주의를 인정하는 것이 죄가 되며, 그러한 인정이 
신실함과 증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멀어지게 한다고 선언한다.  

우리는 동성애의 부도덕함 또는 트랜스젠더주의를 용인하는 것에 대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지 않아야 할 것에 동의하는 도덕적 무관심의 문제라는 것을 거부한다.  

   

제 11 항. 우리는 남성이나 여성으로서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포함하여 언제나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으로서 그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욕되게 하는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어떠한 당위성도 거부한다.  

   

제 12 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로운 용서와 함께 죄인을 변화시키는 힘을 
주며, 이 용서와 권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적인 범죄를 용서하고 성적인 죄악에 빠진 모든 
믿는 자에게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권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거부한다.  

   

제 13 항.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이 트랜스젠더라는 자기 개념을 
버리고 거룩한 인내로써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생물학적 성별과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자아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선언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뜻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자기 
개념을 방해한다는 것을 거부한다.  

   



제 14 항.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며 주인이시며, 존귀한 보배로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사함과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주님의 팔이 죄인을 구원하기에는 너무 짧다거나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거부한다.  


